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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에 닿기
[bookmark: _Hlk72155545][bookmark: _Hlk72155307]사라 발렌티나 헤르만데스 솔라체에게는 멕시코 고지대에 위치한 다채로운 색의 도시 지카쿠아로가 그녀의 고향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수백만 마리의 군주나비들이 매년 이동 기간에 들판과 숲에 내려 앉으며 오렌지 색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곳이 그녀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라고 사라가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장로교인으로서 자랐습니다. "멕시코는 최상의 기후와 최고의 음식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bookmark: _Hlk72217783]그녀가 자란 동네에서 자행 되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때문에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의 언니처럼 그녀 또한 미국 텍사스 주 킹스빌에 위치한 장로교 팬아메리칸 학교에 유학을 보낼 결정을 했습니다. 1911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미국장로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 대학 입시 기숙학교인데 청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팬아메리칸과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 교회의 도움으로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모교를 애칭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장학금 수여 편지를 멕시코 전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두 자매는 지금 팬 암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들입니다. 사라는 텍사스 주의 슈라이너 대학 의예과 전액 장학생이고 그녀의 언니는 휴스턴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팬 암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저의 자아와 믿음을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곳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축복 받았습니다"
청년들을 교회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팬 암과 같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장로교단 유관 학교와 대학들을 돕는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참여해주신 관대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장학금과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분들은 저희에게 많은 희망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 온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팬 암의 교장 고든 A. 고븐스 박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과 기도의 나눔을 통해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특별 헌금을 통해 희망은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별들에 손이 닿게 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은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서로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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